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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시청동기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이 종 찬† 윤 혜 영‡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석사졸업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본 연구에서는 먹방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시청동기를 알아보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음식관련 콘텐츠 시청동기척도를 분석하여 146문항의 공통 키워드와 6개

유형의 공통 동기를 도출하였으며, 2번에 걸친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이해도, 중요도, 적합

도를 평가하여 최종 38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먹방 시청 경험이 있는 462명이 작성한

설문결과를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심신의 안정추

구’, ‘오락추구’, ‘사회적 관계추구’, ‘정보추구’, ‘대리만족(동일시)추구’, ‘회피 및 시간보내기

추구’ 총 6개의 하위요인, 24문항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문항반응이론의 Rasch 모형을 통

해 각 문항의 개별적합도와 응답범주 적절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이 적합도 기준을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점 Likert 척도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가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먹방시청 경험이 있는 424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

석을 실시한 결과 6개 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먹방 시청

동기 척도의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SNS 이용동기의 각 하위척도와 높은

상관을, 음식갈망척도와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제한점,

그리고 미래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먹방, 시청동기, 척도 개발, 문항반응이론, Rasch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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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

넷 방송 중 하나인 먹방(Mukbang)은 “먹다”와

“방송”의 합성어로서 2000년대 후반부터 인터

넷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시작되었으며,

2021년 영국 옥스포드 영어사전에도 등재되

었다(이다솜, 2019; 이보람, 2021). 유명 먹방

유튜버 ‘[햄지]Hamzy’의 구독자 수는 552만명

이고 일부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2800만회 조

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여러

TV 플랫폼을 통해 먹방 관련 방송이 지속적

으로 방영되고 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TV에서 먹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

으며, 재방송까지 포함한다면 TV 플랫폼에서

먹방은 하루 종일 방영된다고 할 수 있다(김

종구, 2016).

먹방은 기존의 음식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먹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을 위주로 구성하

는데, 먹고자 하는 음식의 종류를 소개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과 먹는 것의 즐거

움을 보여주는 것이 주를 이룬다(Choe, 2019;

Nah, 2015). 최근 먹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서 국내에서도 먹방과 관련된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일반적인 TV 프

로그램의 영향을 분석하거나 기존의 미디어

시청동기를 이용하여 먹방 시청에 접근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을 뿐 먹방 시청자의

시청동기를 직접적으로 측정한 경험적 연구

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강미정, 2019; 강

민지, 2019; 박신영, 2020; 신명은, 2019; 지앙

슈에진, 2019; Hong, 2019). 본 연구에서는 먹

방 시청에 대한 시청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TV 프로그램이나 미디어 시청동기 선행연구

에서 주로 사용한 시청동기 척도들을 고찰하

여 이를 바탕으로 먹방 시청동기 항목들을

살펴보았다.

최근 먹방의 시청동기를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된 문헌들은 기존의 미디어 시청동기의

척도에서 문항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 것

이 대부분으로, 먹방 고유의 시청동기를 측

정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박은주, 조경섭,

2020; 최몽열, 2021). 또한 먹방시청과 관련

된 최근 연구에서는 취미로 즐기는 먹방 시

청이 인터넷 중독이나 SNS 중독과 같이 문

제성 시청(problem watching)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목하

고 있다(Kircaburun, Balta, Emirtekin, Tosuntas,

Demetrovics, & Griffiths, 2021a; Kircaburun,

Savcı, Emirtekin, Griffiths, 2022). 보상적 인터

넷 사용 모델(Compensatory internet use model;

Kardefelt-Winther, 2014)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

과정에서 사람들은 특정한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

한다. TV 시청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에 대한

시청과 달리 먹방 시청과 같은 특정한 온라

인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동기

요인을 확인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TV 시청

동기인 오락이나 정보획득, 휴식추구에 덧붙

여 먹방 시청은 (1) 다른 시청자 및 먹방 스

트리머들과의 사회적 유대감 발달, (2) 원하는

고칼로리 음식 섭취의 부정적인 결과를 거치

지 않고 먹는 대리 만족, (3) 매력적인 시청의

성적 감각의 촉진, (4) 음식을 삼키는 과정에

서 경험하는 청각 및 시각적 자극으로 행복

감과 안도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rcaburun et al., 2021a). 따라서 자신의 먹방

시청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문제성

시청자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동기가 가장

크게 기여하는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를 확인할 수 있는 신뢰로운 평가도구가 개

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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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동기를 고유하게 측정할 수 있는 타당화

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시청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목적에 따라

서도 먹방시청동기가 달라질 수 있다. 먹방의

유형은 술을 마시는 술방, 음식을 씹는 소리

나 기타 공감각에 집중하는 자율 감각 쾌감

반응(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이

하 ASMR) 먹방, 푸드 파이터와 같이 많이 먹

는 모습에 집중하는 먹방, 음식을 만들기 위

해 장을 보고 요리하는 모습을 소개하는데

집중하는 일상 브이로그 등 매우 다양하다.

술을 마시는 방송인 술방의 시청동기 연구에

서 30, 40, 50대 연령에 비해 20대 연령의 시

청자들의 정보탐색, 음주 생동감, 시간 때우

기 동기가 더 높았다(강승미, 유주연, 유승철,

2021). ASMR과 시청동기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에서는, ASMR의 이용동기에 따라 시청자가

원하는 소리의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리적 안정을 추구

하는 시청자들은 먹는 소리나 공감각 소리들

을 선호하는 반면, 집중력을 높이고자 ASMR

을 시청한 사람들은 자연의 소리나 단어가

반복되는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주, 2018). 한편, TV 음식 프로그램 시청

동기에 대한 연구(Hong, 2019)에서 다양한 시

청동기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을 때, 오

락과 기분전환동기와 같이 더 강한 상관관계

를 보이는 시청동기가 있는데 반해, 학습과

모방동기와 같이 서로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

고 있는 시청동기도 있는 등 시청동기의 양

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라

이프 스타일과 시청동기 간의 연구에서 각

라이프 스타일 집단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시청동기가 다르다는 결과를 고려했을 때(장

유민, 2021), 시청자의 시청행동이 하나의 단

일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기보다는 여러 시청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청행동이 일

어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미디어와 언론 등에서 사용되고 있

던 음식관련 시청동기 척도들이 존재하였으

며, 특히 먹방에 대한 시청동기와 관련된 선

행연구들에서도 먹방 시청동기와 관련된 척

도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나 대

부분 미디어와 언론의 연구에서 사용한 하위

시청동기들을 차용하여 척도를 구성해 왔다

(양사범, 김영빈, 한혜경, 2019; 양쓰판, 2019;

지양슈에진, 2019). 그러나 먹방은 비만과 폭

식과 같은 섭식문제나 중독과 유사한 개념인

문제성 시청과도 관련되어 있는데(한국보건복

지부, 2018; Kircaburun et al., 2021a; Kircaburun,

et al., 2022), 기존의 미디어 시청동기에서는

부적응적 섭식문제와 관련된 회피동기, 도피

추구 동기가 빠져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미디어 시청이나

언론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식관련 시청

동기 척도들의 요인을 정리하고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 도출

된 예비 문항을 바탕으로 최종 문항을 선정

하였으며,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와 문항적합

도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이론을 사용하였다.

척도개발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고

전검사이론(CTT: Classical Test Theory)을 적용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에 기반해서 척도의 타

당화를 진행하였다. 고전검사이론은 이해하기

쉽고 적용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

만, 측정오차가 모든 응답자에 대해 동일하

며, 모든 문항이 동일한 속성을 가진다고 가

정하기 때문에 문항의 심각도(severity)와 변별

도(discrimination)가 응답 집단의 특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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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게 된다Hambleton, Swaminathan, & Rogers,

1991). 또한 응답자의 능력 또한 검사도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추정되며, 총점에 의한

추정을 통해 응답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추정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성태제, 2016).

이에 하위차원의 구성 및 문항 난이도, 문항

적합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척도개발

과정에서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의 Rasch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Rasch,

1966). 문항반응이론은 응답자들의 관찰되지

않는 속성을 가정하여 잠재적인 특성을 추정

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능력이나 특성에 상관

없이 심각도, 변별도, 추측도 등이 일정하게

추정되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응답범주(item

category) 수의 적절성까지 평가할 수 있어 임

의로 결정된 4~7점 리커트 척도의 적절성도

평가할 수 있다(Fox & Jones,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고전검사이론의 한계를 보

완할 수 있는 문항분석이론을 적용하여 새롭

게 제작된 먹방 시청동기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기존 음식 관련 시청 콘텐츠 척도의 시청

동기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시청동기별 예

비문항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시청동기별 문항을 정리하여 예

비문항을 선별한 후 임상심리 석사과정 대학

원생 6명(여 6)을 대상으로 각 문항의 이해도

와 중요도를 점검하였다. 이후 예비 문항을

시청동기별로 정리한 후 각 문항 별 시청동

기 적절성을 평정하기 위해 심리학과 교수 4

명과 임상심리전문가 1명(남 1, 여 4)이 내용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먹방 시청경험이 있는 성인 표본을 전국단

위에서 균등하게 표집하기 위해 World Survey

를 통해 415명의 자료를 의뢰하였다. 신뢰도

를 위한 검사-재검사는 대구, 경상도에 거주

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47명에게 1차 자

료 수집 후 2주 뒤 재검사를 실시하여 자료

를 수집하였다. 리서치 회사를 통한 자료 수

집은 2021년 11월 11일을 시작으로 2021년

11월 29일 모두 수집되었고, 재검사의 경우

2021년 11월 7일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31

일 47명의 2차 자료가 모두 수집되었다. 온라

인 설문조사의 응답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러문항 3문항을 포함시켰으며, 해당 문항에

2개 이상 잘못 응답하는 경우 자료에서 제외

하였다.

기존의 ASMR 시청동기(Hong, 2019)나 TV음

식 프로그램 시청동기(강민지, 2019)등 기존

시청동기 관련 연구에서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가자

를 먹방 시청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로 선정하였다. 참가자들은 462명이었고,

성별분포는 남성 244명(52.8%), 여성 218명

(47.2%)이었고, 연령분포는 20대 72명(15.6%),

30대 111명(24.0%), 그 외 297명(60.3%)이었다.

더불어 검사-재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모집한

47명의 성별분포는 남성 14명(29.8%), 여성 33

명(70.2%)이며, 연령분포는 20세에서 34세까지

였고 평균 연령은 25.98세(SD=2.70)이었다.

교차타당화를 위하여 먹방 시청경험이 있

으며 다이어트 중인 여성을 표집하기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의 여성 424명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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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자료 수집은 2022년 2월 25일을 시작으

로 2022년 4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응답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

러문항 4문항을 포함시켰으며, 해당 문항에 2

개 이상 잘못 응답하는 경우 자료에서 제외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포함된 참가자들

은 모두 424명으로, 연령 분포는 만 19세에서

만 29세까지였으며 평균 연령은 21.85(SD=

2.71)세였다.

측정도구

먹방 시청 조사지

본 연구에서는 먹방 시청자들의 먹방 시청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먹방 시청 조사지를

사용하였다. 먹방 시청 조사지는 먹방 시청

유무와 한 달 간의 시청 빈도와 사용한 시간,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측정하기 위해 지앙

슈에진(2019)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로,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먹방 시청동기 예비 척도(Mukbang Watch

Motivation Scale: MWMS)

먹방 시청동기 예비 척도(Mukbang Watch

Motivation Scale; MWMS)는 먹방을 시청하고자

하는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자기보고

식 설문지로 선행연구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하였다(강미정, 2019; 강민

지, 2019; 마남, 2015; 박신영, 2020; 신명은,

2019; 양쓰판, 2019; 지앙슈에진, 2019; Hong,

2019). MWMS 예비 문항은 6개 하위 영역의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구성으로

는 심신 안정 추구 동기 6문항, 오락 추구 동

기 5문항, 사회적 관계추구 동기 6문항, 정보

추구 동기 8문항, 대리 만족(동일시) 동기 7문

항, 회피 및 시간보내기 동기 6문항이며 필러

문항 ‘나는 한 번도 물을 마신 적이 없다’ 1

문항을 추가하여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는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각 문항에 대

해서 자신의 먹방 시청동기와 얼마나 일치하

는지 자기보고식으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하

위 척도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먹방

시청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SNS 이용동기 척도(SNS Use Motivation

Scale)

본 연구에서 개발된 먹방 시청동기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SNS 이용동기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SNS 이용동기를 측

정하기 위해 사용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이

승민(2019)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

였다. SNS 이용동기는 5개 하위 영역의 2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구성으로는 대

인관계 형성 동기 6문항, 현실회피 동기 6문

항, 정보획득 동기 5문항, 오락성 동기 3문항,

자기지위추구 동기 문항 4문항, 필러문항 ‘나

는 컴퓨터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1

문항을 추가하여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는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각 문항에 대

해서 자신의 SNS 동기와 일치하는지 자기보고

식으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하위 척도별 점수

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SNS 이용동기가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먹방 시청

동기 척도의 하위 요인과 유사한 “대인관계

형성 동기”, “현실회피 동기”, “정보획득 동

기”, “오락성 동기” 요인을 나타내고 있어 수

렴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선택하였

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9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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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갈망 상태 척도-상태 (Food craving

Questionnaire - State: FCQ-S)

본 연구에서 개발된 먹방 시청동기 척도의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음식 갈망 척도-

상태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현재 느끼고

있는 음식에 대한 욕망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

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Cepeda-Benito, Gleaves,

Williams와 Earth(2000)가 개발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유지희(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음식 갈망 척도-상태는 5개

하위 영역의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

의 하위 영역으로는 섭식에 대한 흥미나 욕

구 3문항, 섭식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긍정적

인 강화에 대한 기대 3문항, 섭식 이후에 부

정적인 상태나 정서로부터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 3문항, 음식에 대한 통제력이나 섭식에

대한 통제력 부족과 관련된 강박적인 집착 3

문항, 생리학적 상태로서의 갈망 3문항, 필러

문항 ‘나는 하루에 한 끼도 먹지 않는다’ 1문

항을 추가하여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참

가자는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

렇다’의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서 자신이 현재 느끼는 상태와 가장 가까운

것을 평정하도록 하였고 합산한 점수가 높을

수록 현재 음식을 강하게 갈망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먹방 시청동기 척도의

하위 요인과 음식갈망은 서로 개념적으로 독

립적이기 때문에, 즉, ‘내가 음식 섭취를 강렬

하게 원하는 현상’과 ‘다른 사람의 음식섭취

를 시청하고자 하는 동기’는 다르다고 판단하

였기 때문에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는 지표로

음식갈망 척도를 선정하였다. 만약 음식 갈망

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면 음식 갈망이 하나

의 먹방 시청동기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의 변별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

서 Cronbach’s α값은 .90이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저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

리심의위원회의 연구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IRB. No: 40525-202105-HR-023-03). 자료분

석을 위해 SPSS 25.0 프로그램과 AMOS 22,

jMetrik 4.1.1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

징과 먹방 시청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등을 계산하였다. 둘째, 수집한 자료

가 정규분포에 가까운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

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탐색적 요인분

석을 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KMO의 표본 적합도

(Kaiser-Meyer-Olkin Measure)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를 확인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넷째, 문항의 적합도와 난이도 등

의 문항의 기술적 특성을 검증하기 위해 문

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의 Rasch

모델(Rasch, 1966)을 사용한 문항분석을 실시

하여 문항적합도와 응답범주의 적절성을 분

석하였다. 다섯째, 내적합치도 및 분석과 검

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통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SNS 이용동기를 측정하

는 척도를 준거변인으로 하여 먹방 시청동기

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확인하였고, 개념적으로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 음식갈망 척도를 준거

변인으로 하여 먹방 시청동기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확인하

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4주

뒤 재검사를 동의한 47명을 대상으로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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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동기 예비 척도(Mukbang Watch Motivation

Scale: MWMS)를 다시 한번 실시하였으며, 2번

수집된 먹방 시청동기척도의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후 교차타당화를 위하여 다이어

트를 하고 있는 먹방시청 경험자 424명을 추

가적으로 모집하여 연구에서 개발한 먹방 시

청동기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

하였다.

결 과

기초 예비 문항 구성

먹방 시청동기 척도 개발을 위해 국내외에

서 출간된 음식 콘텐츠 시청동기와 관련된

문헌들을 조사하여 각 연구별로 이루어진 음

식 콘텐츠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먹방은 음식

을 주 콘텐츠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

지만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

여주는 먹방, 두 번째는 청각적, 시각적 자극

에 초점을 맞추어 먹는 모습과 소리만 들려

주는 ASMR, 세 번째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함

께 보여주며 음식을 만드는 모습과 먹는 모

습을 보여주는 Vlog(브이로그)가 있으며 네 번

째는 재료와 레시피를 보여주며 요리를 하고

음식을 먹는 쿡방이다. 이러한 유형의 음식콘

텐츠 이용동기나 시청동기와 관련된 문헌을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였다.

첫째, 미디어 시청동기들 중 음식과 관련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문항이어야 한다. 둘

째, 이 도구로부터 나온 측정의 신뢰도와 탐

색적 요인분석의 결과가 유의미해야 한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크게 9가지의 시청

동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표 1>에

정리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포함되거나 제외

하는 동기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사회

적 관계추구 동기, 안정추구 동기, 오락추구

동기, 회피추구 동기, 대리만족 동기, 시간 보

기초 예비

문항 구성

⇐ � 문헌연구 및 기존

음식 콘텐츠 시청동기 척도 분석

최종 예비

문항 작성

⇐ � 시청동기별 문항정리(146문항)

� 먹방 시청동기에 맞게 문항 수정

(41문항)

� 1차 내용타당도 검증

임상심리 대학원생 6명, 이해도와

중요도 평가(41문항)

� 2차 내용 타당도 검증

심리학 교수 4명, 임상 전문가 1명,

문항 적합도 평가(38문항)

ò

최종 문항

선정

⇐ � 탐색적 요인분석

(대상 : 만 19세 이상의 먹방시청

경험이 있는 성인 462명)

� 문항분석(24문항)

(문항반응이론 Rasch 모형)

� 신뢰도 검증

(신뢰도 분석, 검사-재검사 신뢰도)

ò

타당도

검증

⇐ � 수렴타당도 검증

(SNS 이용동기 척도와의 상관분석)

� 변별 타당도 검증

(음식갈망척도와의 상관분석)

ò

최종 척도

ò

교차타당도

검증

� 확인적 요인분석

(대상 : 만 19세 이상 먹방시청 경

험이 있는 다이어트 시도자 424명)

그림 1. 먹방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절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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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동기, 유행추구 동기, 정보추구 동기, 기

분전환 동기가 사용되고 있었다. 가장 많이

포함되는 시청동기로는 사회적 관계추구 동

기, 오락추구 동기, 대리만족 동기, 정보추구

동기 순이었으나, 먹방시청의 주요 동기로 고

려되어야 할 회피추구와 관련된 동기는 마남

(2015), 강미정(2019) 2개의 연구에서만 짧게

기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후, 먹방 시청동기 척도의 문항을 구성하

기 위해 먹방 관련 문헌연구 및 음식 콘텐츠

시청동기 척도를 분석하여 시청동기별로 수

집하고 정리한 146문항을 바탕으로 공통되는

키워드를 파악하였다. 각 시청동기별로 심신

안정추구 동기는 ‘불안’, ‘긴장’, ‘수면’, ‘안

정’, ‘스트레스’가 공통으로 나타났다. 오락

추구 동기는 ‘재미’, ‘흥미’, ‘스트레스 해소’,

‘콘텐츠 풍부’가 공통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추구 동기는 ‘제작자와의 교류’, ‘시청자

와의 교류’, ‘유행’, ‘대화거리’, ‘BJ가 편안하

다, 친구처럼 느껴진다’, ‘외로움’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정보추구 동기는 ‘제작자의 정보’,

‘요리 방법’, ‘맛집 정보’, ‘음식 정보’가 공통

으로 나타났다. 대리만족(동일시) 동기는 ‘현

실감’, ‘대리만족’, ‘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

는 느낌’, ‘밥하기 귀찮아서’, ‘먹을 게 없어

서’, ‘음식을 자제해야 해서’, ‘식욕 증진을 위

해’가 공통으로 나타났다. 회피 및 시간보내

기 동기는 ‘지루한 시간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일을 잊게 해줘서’, ‘할 일이 없어서’,

‘덜 외롭게 해서’,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어

서’, ‘친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일상탈출’,

‘기분 전환’, ‘습관’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각

시청동기별로 공통되는 키워드끼리 문항을

병합하여 예비 문항을 정리하였다.

문항 수정 및 내용타당도 검증

시청동기별로 공통되는 키워드끼리 문항을

병합한 최종 예비 문항을 대상으로 임상심리

석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 6명이 문항의 이

해도 및 중요도를 평정하였다. 내용이 얼마나

이해되는지와 관련된 “이해도”는 1점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에서 4점 ‘잘 이해된다.’의 4

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구성개념을 측정함

에 있어 문항의 내용이 중요한지와 관련된

“중요도”는 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4

점 ‘매우 중요하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이해도의 경우 3점 이상이 95.2%, 2점 이하가

4.8%로 나왔으며 중요도의 경우 3점 이상이

90.5%, 2점 이하가 9.5%이었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이해도와 중요도 모두 3점 이상을

받은 문항을 선별하였으며, 심신 안정추구 동

기 6문항, 오락추구 5문항, 사회적 관계추구

6문항, 정보추구 8문항, 대리만족(동일시)추구

7문항, 회피 및 시간보내기추구 6문항으로 총

38문항이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얻은

문항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

이 없는 심리학 교수 4명과 임상심리전문가

1명에게 내용 타당도 점검을 요청하였다. 예

비 문항들을 먹방 시청동기별로 나누고 ‘해당

문항이 각 먹방 시청동기를 측정하기에 적절

한 문항이라고 생각하는지’를 기준으로 1점

‘전혀 적절하지 않다’에서 5점 ‘매우 적절하

다’까지 5점 척도로 하여 문항을 점검하였다.

논의와 검증을 마친 최종 예비 문항은 총 38

문항이었으며, 이 중 적절성 평균 3점 이상의

문항은 81%였다.

내용 타당도 분석을 위해 해당 문항이 특

정 범주를 측정한다는 확신정도를 산출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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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Ayre와 Scally(2014)는 확신정도 비율

(Content Validity Index Ratio; CVR) 산출하였다.

전문가의 수를 N, 해당 문항이 3점 이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전문가의 수를 ne라고

표기했을 때, 확신정도인 CVR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 

Ayre와 Scally(2014)의 연구에서 권고한 바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이 5명일 경우 CVR의 임

계치가 1.0인데 비하여 본 연구의 CVR은 최

소 0.2에서 최대 1이었다. CVR이 1.0이 되지

않는 문항은 ‘17. 식욕은 있는데 밥하기 귀찮

을 때 먹방을 시청한다.’, ‘22. 덜 외롭게 해

주므로 먹방을 시청한다.’였으며, 해당 문항을

해석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

진다.

문항분석 결과

먹방시청경험이 있는 성인 462명을 대상으

로 최종적인 예비문항으로 선정된 38문항과

타당도 분석을 위한 SNS 이용동기척도, 음식

갈망척도를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하여 1차적

인 문항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수집한 자료가 해당 문항

반응에 대해 정규분포에 가까운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하

였다.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2 미만이면 대

체로 정규분포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왜도의 경우 최댓값이 0.50이며 최솟값은

-0.62로서 정규분포에 어긋나지 않는다. 첨도

의 경우에도 최댓값 0.19, 최솟값 -1.09로서

모든 문항이 정규성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으

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및 최종 문항 선정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

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 Measure)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를 확인해 보았다. 표본적합

도는 .90이상일 경우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배유진, 2009). 구형성 검정 결과 KMO

는 .96,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 12015.73

(p < .001)로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들

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Tabachnick, Fidell & Ullman, 2007). 이후 요인

분석에서 요인수를 6개로 고정하고, 최대우

도법과 사각회전방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

였다.

패턴 행렬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여 다음

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문항들

을 제거하였다. 첫째, 요인부하량의 절댓값이

.30 이하인 문항, 둘째, 요인부하량의 절댓값

이 .30이상인 문항이 둘 이상일 경우 요인당

문항수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문항수가 많

은 쪽에서 삭제하였다(성태제, 2016). 패턴 행

렬의 분석 결과 14개의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각 요인당 4개 문항씩 총 24문항이 먹방 시

청동기 척도의 최종 문항으로 확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24문항에 대해 요인수를 6개

로 고정하고, 요인추출방법은 최대우도법으

로, 회전방식은 오블라민으로 설정하여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2>

의 하단부에 제시하였다. 요인 1의 고유치는

10.55로 전체 변량의 43.95%를, 요인 2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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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요인

1 2 3 4 5 6

사회적 관계추구

12 시청하는 동안 영상 스트리머와 교류하고 싶어 먹방을 시청한다. .77

13 시청하는 동안 다른 시청자와 교류하고 싶어 먹방을 시청한다. .97

14 댓글을 통해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과 연결감을 느끼고 싶어 시청한다. .53

16 다른 사람과 대화거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먹방을 시청한다. .48

오락추구

7 재미있는 영상이 많아서 먹방을 시청한다. .65

8 지루한 시간을 해소해주기 때문에 먹방을 시청한다. .61

10 흥미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먹방을 시청한다. .69

11 즐겁게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먹방을 시청한다. .72

정보추구

19 쉽게 요리하는 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먹방을 시청한다. -.79

20 맛있는 식당을 알아보기 위해 먹방을 시청한다. -.46

24 새로운 요리 재료나 조리 기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먹방을 시청한다. -.74

25 새로운 조리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먹방을 시청한다. -.85

대리만족(동일시)추구

29 식욕은 있는데 밥하기 귀찮을 때 먹방을 시청한다. -.64

30 음식은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을 때 먹방을 시청한다. -.90

31 집밥이 그리울 때 먹방을 시청한다. .21 -.47

32 다이어트 중이라 음식을 자제해야 할 때 먹방을 시청한다. -.64

심신의 안정추구

1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먹방을 시청한다. -.77

2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먹방을 시청한다. -.83

3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먹방을 시청한다. -.86

5 불면증 해소나 숙면을 위해서 먹방을 시청한다. -.45

회피 및 시간보내기추구

33 학교나 직장, 그 밖에 다른 일들을 잊을 수 있게 해줘서 먹방을 시청한다. -.27 -.35

36 덜 외롭게 해주므로 먹방을 시청한다. -.20 -.40

37 먹방 시청은 나에게 일종의 일상탈출이다. -.52

38 기분이 안 좋을 때 먹방을 시청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58

고유값 10.55 2.41 1.67 1.12 .74 .73

설명변량(%) 43.95 10.03 6.94 4.64 3.06 3.05

누적변량(%) 43.95 53.98 60.92 65.56 68.62 71.68

Kaiser-Meyer-Olkin = .944, Bartlett’s Sphericity Test χ2=7052.82, df=276. (p < .001)

표 2. 최종 먹방 시청동기 척도(MWMS)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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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는 2.41로 전체 변량의 10.03%를, 요인 3

의 고유치는 1.67로 전체 변량의 6.94%를, 요

인 4의 고유치는 1.12로 전체 변량의 4.64%

를, 요인 5의 고유치는 .74로 전체 변량의

3.06%를, 요인 6의 고유치는 .73으로 전체 변

량의 3.05%를 설명하며 6요인의 총 변량은

71.68%이다.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 절댓값

이 .30이었으며 두 개 이상의 요인에서 .30이

상인 문항은 관찰되지 않았다.

Rasch 모형 결과 - 문항적합도

개발된 먹방 시청동기 척도의 각 문항이

기대하는 측정값과 실제로 응답한 측정값 사

이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반응이론의

Rasch모형 적합도 지수(mean squares fit indices)

를 확인해 보았고, 문항의 난이도, 참가자들

의 응답범주 수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점이연 측정상관계수(point-measure correlation)

를 확인하였다. 각 항목에서 고유한 등급척도

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단순한 모델이

항목과 사람의 기능을 잘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분점수 모형(partial credit model)

대신 평정척도 모형 (rating scale model)을 사

용하였다.

Rasch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사문항

의 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가정해야 하는

데(Bond & Fox, 200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먹방시청동기 척도는 6개의 요인으로 나누어

졌으며,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단일 차원으로

묶어서 총 6개 차원의 문항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사문항의 일차원성을 증명하기

위해 문항 적합도 MNSQ(mean square)를 사용

하여 각 문항이 얼마나 단일차원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요인과

문항

Infit Outfit
난이도

MNSQ ZSTD MNSQ ZSTD

요인1: 심신 안정추구

1 .75 -3.83 .75 -3.86 0.46

2 .88 -1.67 .89 -1.67 -0.07

3 .92 -1.20 .94 -.90 -0.39

4 1.43 5.40 1.44 5.51 0.00

요인2: 오락추구 　

5 .99 -.16 .94 -.80 -0.03

6 1.03 .51 1.04 .55 0.01

7 1.04 .62 1.03 .49 0.09

8 .92 -1.21 .95 -.78 -0.07

요인3: 사회적 관계추구 　

9 .97 -.40 .98 -.29 0

10 .76 -3.56 .74 -3.92 0.13

11 1.03 .51 1.03 .45 0.04

12 1.21 2.82 1.23 3.05 -0.17

요인4: 정보추구 　

13 .84 -2.49 .84 -2.53 -0.48

14 1.36 4.93 1.54 6.70 0.97

15 .97 -.39 .96 -.61 -0.16

16 .81 -3.07 .80 -3.14 -0.33

요인5: 대리만족(동일시)추구 　

17 .89 -1.68 .87 -1.99 0.14

18 .90 -1.49 .90 -1.41 -0.21

19 .98 -.30 .97 -.46 0.12

20 1.22 2.93 1.22 3.03 -0.05

요인6: 회피 및 시간보내기 추구 　

21 1.08 1.19 1.09 1.33 -0.01

22 1.05 .76 1.05 .74 0.25

23 .97 -.45 .96 -.56 0.08

24 .88 -1.77 .89 -.59 -0.31

표 3. 적합도 검증 및 문항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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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지수를 확인하기 위해 외적합도 지

수(outfit mean squares fit index)와 내적합도 지

수(infit mean squares fit index)를 확인해 보았

다. 적합도 지수(MNSQ)는 1보다 낮을 경우

문항 간 중복 값이 높아지며 1보다 높을 경

우 척도를 설명하는 문항의 설명량이 낮아

지게 된다(홍세희, 조용래, 2006). 일반적으로

1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보

는데(Karabatsos, 1997), 엄격한 기준으로는 0.7

~ 1.3 사이의 값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Smith, Schumacker & Bush, 1995), 평정 척도

모형의 경우 0.6 ~ 1.4 사이의 적합도 지수

를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Wright, Linacre,

Gustafson, & Martin-Löf, 1994).

본 연구의 문항의 적합도를 확인해 본 결

과, <표 3>과 같이 거의 모든 시청동기 요

인의 내적합도 지수(Infit)와 외적합도 지수

(Outfit)의 적합도 지수가 0.7 ~ 1.3 사이에 있

기 때문에 모든 문항이 양호한 문항 적합

도를 나타내었다. 심신 안정 추구 4번 문항

(Infit: 1.43, Outfit: 1.44)의 경우 적합도 지수가

1.4를 넘지만, Linacre(2009)의 연구에서는 적합

도 지수가 0.5 ~ 1.5 사이에 있을 때에도 적

합하다고 하였다. 다만 정보추구 14번 문항

(Infit: 1.36, Outfit: 1.54)은 다른 문항과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높은 Outfit 점수를 보고 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지수를 적용했을 때 문항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먹방 시

청동기 문항들은 Rasch 모형의 기대되는 확률

에서 과도하게 중복되거나 크게 벗어나는 문

항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Rasch 모형 결과-응답범주의 적절성

척도의 개발자가 의도한대로 참가자가 적

절한 응답범주 내에서 응답하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범주확률곡선(category probability

curve)을 확인해보았다. 범주확률곡선의 X축은

참가자 개인의 속성점수와 문항 난이도 사

이의 로짓 차이(person measure relative to item

difficulty)이며, Y축은 각 문항의 범주가 선택

될 확률(category probability)을 나타낸다. 먹방

시청동기의 경우 5점 리커트 척도였기 때문

에 X축의 경계점은 4개가 나타나게 된다. 첫

번째 척도 경계점 보다 낮게 나타난다면 이

는 응답자가 ‘1’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것

을 의미하며 첫 번째와 두 번째 경계점 사이

에 나타난다면 이는 응답자가 ‘2’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 경계

점 보다 높게 나타난다면 이는 응답자가 ‘5’

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특성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다. 따라서 척도 점수가 증가할수록

각 척도에 응답한 피험자들의 평균 추정치와

척도 경계점도 같이 증가해야 한다.

<표 4>를 보면 요인 1에서부터 요인 6까

지 단계모수값(Threshold)이 응답범주가 올라감

에 따라 증가한다. 5점 척도의 경우 단계모수

값의 증가 범위가 0.8에서 5.0범위 안에 있을

경우 적절한 것으로 보는데(Linacre, 2004), 각

요인의 응답범주 결과 모든 평가 기준을 충

족하였다. 또한 각 응답범주의 내적합도 지수

와 외적합도 지수가 2.0보다 높을 경우 부적

합 피험자로 보는데(지은림, 채선희, 2000),

<표 4>의 분석 결과 상 모든 내적합 지수와

외적합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요인에서 경계점 순서의 역전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원척도의

5점 리커트 평정척도가 적절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먹방 시청동기 각 유형에 따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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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확률곡선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Rasch 모형 결과 - 문항에 대한 개인 속성

점수와 난이도 비교

개인의 속성점수와 문항의 난이도를 확인

하기 위해 자료를 logit 척도로 변환시켜 (그

림 2)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왼쪽은

개인의 속성점수의 분포를 나타내며 오른쪽

은 문항 난이도의 분포를 나타낸다. 각 분포

들은 직접 비교를 통해 개인의 속성의 모든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0점을

기준으로 문항 난이도에 대한 분포가 위쪽에

위치한 경우 문항의 난이도가 피험자의 능력

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응답자의 능

력에 비해 어려운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대로, 0점을 기준으로 아래에

분포가 위치한 경우 피험자의 능력에 비해

쉬운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McNamara, 2003). 문항에 대한 동의수준을

측정하는 5점 리커트 척도의 경우 문항의 난

이도는 곧 동의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1요인부터 6요인까지 (그림 2)에서 확인한 바

와 같이 특정한 문항의 난이도가 너무 높거

나 낮게 나타나지 않고 넓게 분포되어 나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인별로 살펴본다면, 요인 1, 3, 5, 6의 경

우 속성점수가 낮은 집단들을 위해 낮은 난

이도의 문항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요인 2

와 요인 4는 해당 속성에 맞게 문항의 난이

도가 균형적으로 넓게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먹방 시청동기 척도(MWMS) 최종 24문항을

Threshold Std.Err Infit Outfit

요인1: 심신의 안정추구

0 - - - -

1 -3.46 0.09 0.83 0.84

2 -0.95 0.07 0.58 0.83

3 1.00 0.08 1.24 1.30

4 3.41 0.15 1.22 1.23

요인2: 오락추구

0 - - - -

1 -2.44 0.13 0.98 1.01

2 -1.74 0.09 0.90 0.87

3 0.47 0.06 0.96 0.95

4 3.71 0.09 1.18 1.09

요인3: 사회적 관계추구

0 - - - -

1 -3.42 0.10 0.92 0.91

2 -1.15 0.08 0.91 0.91

3 1.31 0.08 1.15 1.17

4 3.26 0.14 1.14 1.14

요인4: 정보추구

0 - - - -

1 -2.85 0.10 0.90 0.97

2 -1.13 0.07 0.86 0.96

3 0.67 0.07 0.91 0.94

4 3.31 0.12 1.19 1.15

요인5: 대리만족(동일시)추구

0 - - - -

1 -3.00 0.10 0.80 0.82

2 -0.88 0.07 0.76 0.72

3 0.88 0.07 1.04 1.08

4 2.99 0.13 1.29 1.27

요인6: 회피 및 시간보내기 추구

0 - - - -

1 -3.26 0.10 0.89 0.88

2 -1.35 0.07 0.91 0.92

3 1.06 0.07 1.07 1.06

4 3.56 0.12 1.13 1.11

표 4. 먹방 시청동기 응답범주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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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각 하위요인과 척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전체 462명을 대

상으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

고, 해당 척도의 시간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모집된 47명을 대상으로

2주 간격으로 반복 측정된 먹방 시청동기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먹방 시청동기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4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

다. 구체적으로 각 시청동기별 신뢰도를 알아

보면 심신 안정추구 동기는 .88, 오락추구 동

기는 .78, 사회적 관계추구 동기는 .90, 정보

추구 동기는 .81, 대리만족(동일시)추구 동기

는 .88, 회피 및 시간보내기추구 동기는 .88로

모든 시청동기들 역시 높은 신뢰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먹방 시청동기 척도의 시간적 안정

성을 확인하기 위해 4주의 간격을 두고 2회

반복 측정된 먹방 시청동기 척도 점수들 간

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먹방 시청동기

척도(MWMS) 총점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

수는 .85였다. 먹방 시청별 검사-재검사 신뢰

도 계수는 심신의 안정추구 동기는 .76, 오락

추구 동기는 .68, 사회적 관계추구 동기는

요인 1: 심신의 안정 추구 요인 2: 오락 추구

요인 3: 사회적 관계추구 요인 4: 정보 추구

요인 5: 대리만족(동일시) 추구 요인 6: 회피 및 시간보내기 추구

그림 2. 먹방 시청동기 각 유형에 따른 문항 속성점수 및 문항난이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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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정보추구 동기는 .79, 대리만족(동일시)추

구 동기는 .66, 회피 및 시간보내기 추구 동

기는 .79로, 모두 적절한 수준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였다(p < .001).

수렴 및 변별 타당도 검증

먹방 시청동기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먹방 시청동기의 6

가지 하위 시청동기들과 SNS 이용동기 척도

의 5가지 하위 시청동기, 음식 갈망 상태 척

도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만약 먹방 시청동기가

음식갈망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면 하나의 시

청동기에만 편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먹

방 시청동기 척도가 변별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먹방 시청동기 척도와 음식 갈망

척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거나 낮은 상관을

보여야 한다.

먹방 시청동기의 각 하위 시청동기와 SNS

의 각 하위 이용동기를 살펴보면, 모든 동기

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먹방 시

청동기와 SNS 이용동기의 유사한 영역들 간

의 상관관계를 보면 대인관계 형성, 오락성,

정보 획득, 회피 및 시간보내기 모두 다른 시

청동기들에 비해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먹방 시청동기의 수렴타당도가 확

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음식갈망과 비교하면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전반적

　
Cronbach’s α

(N = 462)

검사 -재검사

신뢰도 r

(N = 47)

1. 심신의 안정추구 .88 .76***

2. 오락추구 .78 .68***

3. 사회적 관계추구 .90 .78***

4. 정보추구 .81 .79***

5. 대리만족(동일시)추구 .88 .66***

6. 회피 및 시간보내기 추구 .88 .79***

전체 .94 .85***

*** p < .001.

표 5. 먹방 시청동기 척도의 신뢰도

먹방 시청동기 척도(MWMS)

사회적

관계추구
오락추구 정보추구

회피 및

시간

보내기

대리만족

(동일시)

추구

심신의

안전추구

SNS 이용

동기 척도

대인관계 형성 .67*** .21** .74*** .66*** .39*** .60***

오락성 .18** .46*** .21** .37*** .34*** .24**

정보획득 .49*** .36*** .52*** .56*** .52*** .51***

현실 회피 .69*** .32*** .71*** .78*** .45*** .63***

자기 지위 추구 .66*** .22** .72*** .66*** .43*** .60***

음식갈망 .47*** .36*** .42*** .41*** .43*** .53***

** p < .01, *** p < .001.

표 6. 먹방 시청동기 척도와 심리측정도구들과의 상관분석 결과 (N =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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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관계수는 .50보다 낮아 먹방 시청동기와

음식갈망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추가적으로 수집된 424명의 다이어트 여

성들의 자료를 사용하여 6개 요인과 24문항

으로 구성된 먹방 시청동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검증과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SRMR(Standard Root Mean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통해 확

인하였다. 각 지수의 기준점은 Hu와 Bentler

(1999)의 기준에 따라 CFI와 TLI는 .90이상일

경우 우수라고 판단하며, .80이상일 경우 권

장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SRMR은 .08, RMSEA

은 .08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였다.

모형 2와 같이 먹방시청척도에 대한 6요인

모형을 설정했을 때, χ2값은 578.213이었으며,

TLI가 .890로 권장수준이었고, CFI가 .905,

SRMR이 .069, RMSEA이 .058으로 비교적 적합

한 모형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었다. 6개의 소

척도 구분없이 24개의 문항이 먹방시청동기

척도 1요인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 모형 1(1

요인 모형)이나, ‘오락추구’, ‘사회적 관계추

구’, ‘정보추구’의 “대인관계 관심”요인과 ‘심

신안정추구’, ‘대리만족’, ‘회피 및 시간보내기

추구’와 같은 “내면세계추구”의 2요인으로 나

누어 위계적 2차 요인모형을 검증한 모형 3

(위계적 2차 요인모형)의 경우 6요인모형에

비해 모형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잠재요인과 측정요인간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랑과 요인부하량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

모형 x2 df CFI TLI SRMR RMSEA

모형1(1 요인모형) 2384.350 252 .408 .351 .130 .141

모형2(6 요인모형) 578.213 237 .905 .890 .069 .058

모형3(위계적 2차 요인모형) 605.837 246 .900 .888 .078 .059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및 6요인 모형의 요인부하량 (N = 424)

그림 3. 먹방 시청동기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결과 (6요인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 42 -

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먹방 시청동기 6요

인을 최종 요인구조로 채택하였다.

<그림 3> 6요인 모형에서 각 문항들의

측정문항과 잠재요인 간 표준화된 회귀계수

(standard regression weight: SRW)를 제시하였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50 이상일 경우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70 이상이 바

람직하다(이학식, 임지훈, 2013).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섭식문제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른 미디어 연구에서

잘 사용하지 않았던 회피동기를 추가하여 문

항을 개발하였다. 타당화를 거쳐 각 4문항씩

총 6개요인 24문항을 제작하였고, 시청동기

하위요인으로는 사회적 관계추구, 오락추구,

정보추구, 대리만족(동일시 추구), 심신안정추

구, 회피 및 시간보내기 추구 동기로 구성되

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먹방 시청동기 척

도는 선행 연구들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회피

동기라는 심리적 특성을 추가함으로써 먹방

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심리적 특성을 측정

할 수 있는 먹방 시청동기척도를 타당화했다

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문항반응이론

의 Rasch 모형을 활용하여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기존의 고전검사이론은 문항의

총점에 기반을 두고 문항을 검사하고 분석하

기에 적용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각

의 문항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고전검사이론의 경우 문항의 난

이도와 분별도가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

며 측정하는 검사에 따라 응답자의 능력이

다르게 추정된다. 이러한 고전검사이론의 단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Rasch 모

형을 활용하여 먹방 시청동기 각각의 문항들

을 분석하였다. 문항반응이론은 응답자들의

총점이 아닌 문항마다의 특유한 문항특성곡선

분석을 통해 응답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난이

도, 변별도, 추측도 등이 일정하게 추정되는

문항특성 불변성(invariance of item characteristics)

또는 문항모수치 집단불변성(group invariance

of item parameters)을 가지고 있다(성태제,

2016). Rasch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는 첫 번째로 각 문항들이 하나의 차원을

설명해야 하는데, 먹방시청동기척도의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문항들이 시청동

기를 잘 설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로 각 문항들의 난이도가 응답자의 능력에

따라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까지 고르게

분포해 있어야 한다(김창윤, 고진경, 노은여,

2002). 본 연구에서는 2 요인인 오락추구와 4

요인인 정보추구를 제외한 요인에서 속성점

수가 낮은 집단들을 위해 동의하기 쉬운 문

항이 추가되면 좋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준수한 수준의 난이도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국의 20~50대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먹방 시청동기라는 점에

서 단일 대학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먹방 시청동기척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

양한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척도 개발

에 있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먹방 시청

동기가 총 6개의 시청동기 요인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하였고 해당하는 문항들이 시청동

기 요인을 잘 설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고전검사 이론의 단점을 보완한 문항반응

이론의 Rasch 모형을 통해 변별도와 난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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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며 보다 정교한 방식의 타당화 과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먹

방 시청동기 척도 개발과정에서 문항을 선정

할 때 시청동기를 직접 측정한 것이 아니라

선행연구들의 자료를 정리하여 문항을 구성

하였다. 그러나 최근 스포츠 갬블링 동기 척

도(양지안, 이동한, 이용기, 2015), 고급 브랜

드 구매 동기 척도(주경희, 이은영, 2019)와

같이 특정 콘텐츠의 소비나 이용동기를 측정

하기 위해서 문헌 조사에 근거하여 문항이나

요인을 도출하기 보다는 해당 영역의 전문가

나 특정 콘텐츠에 중독성을 보일만큼 빠져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

한 후 문항을 제작하는 방법이 더욱 권장되

고 있다. 따라서 먹방콘텐츠 제작자나 오랜

기간 먹방시청을 해 왔던 시청자, 다양한 플

랫폼에서 먹방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청자와

같이 보다 전문적, 실무적으로 먹방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

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문항이나 요인을 개발, 타당화하였다

면 문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다 생생하게

먹방 시청동기를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초점집단면접법(FGI)과 같이

먹방시청동기의 질적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문

항과 비교,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

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전국의 20~50대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지만, 참가자들의 지

역을 조사하지 않아, 각 시․도별로 몇 명의

참가자가 수집되었는지 알 수 없어 연구 결

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먹방 시청 연령대 중 10대(61.4%)와 20

대(56.0%)가 가장 많이 시청하지만(한국광고방

송진흥공사, 2019), 본 연구에서는 20대(15.6%)

와 30대(24.0%) 보다는 40대(36.1%)와 50대

(24.2%)가 더 많이 표집 되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먹방시청 경

험이 있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여성이

라는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요인에 대한 교차타당화를 진행했다는 한계

가 존재한다. 김청희, 김남두(2021)가 최근 발

표한 “성별․연령대별 유튜브 및 넷플릭스

콘텐츠 이용행태 분석”에 따르면 여성이 남

성에 비해 시청비율이 뚜렷이 높았던 장르가

“패션/뷰티”와 더불어 “먹방.쿡방,요리”였다(남

24.9%, 여 36.3%). 여성들의 경우 먹방을 시청

하면서 ‘대리폭식(vicarious gluttony)’을 시도하

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적 억압에서 벗

어나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를

고려하여(Pope, Latimer, & Wansink, 2015), 본

연구에서는 먹방시청 경험이 정서적 섭식이

나 외부적 섭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교차타당화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즉, 먹방시청 경험이 있으며 현재 다

이어트를 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이 진행된다면 먹방시청동기척도의

임상적 활용이 더 용이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먹방시청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

로 진행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다이어트

를 시도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확인

적 요인분석 결과가 완벽히 교차타당화 되었

다고 진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먹방을 더 많이 시청하는 10대,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표본을 정하고 거주

지역을 다양화한 남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

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의 내용타당도 검증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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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 대학원생 6명으로 문항의 적절성을

1차로 검토하고, 이후 심리학 교수 4명, 임상

전문가 1명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적절성을 검

토 받았다. 다만 보다 엄격한 내용타당도 검

증을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검

증이 필요하며, 언어 전문가를 통해 문장을

검토 받는 과정을 추가한다면 더 높은 수준

의 내용타당도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2

차 내용타당도 검증에 있어 이해도와 중요도

평정에서 평균 3점미만의 5문항이 본 척도에

포함 되었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은 문항의

수가 적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해치지 않는 문항이라 포함하였지만, 후속 연

구에서는 보다 많은 문항을 바탕으로 내용타

당도 검증을 받아 평균 3점미만의 문항은 본

척도에 포함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검증력을 높이기 위해

SNS 이용동기와 음식갈망척도를 사용하여 수

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타당도

검증 결과 수렴타당도는 검증 되었으나, 대리

만족과 심신의 안전 추구 요인의 경우, 비

교할 수 있는 하위요인이 없어 비교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SNS 이용동기를 측정한

Fesenmaire(2004)의 연구에서는 “기능적인 동

기”, “사회적인 동기”, “유희적인 동기”, “심

리적인 동기”로 구분하였고, Brillghart(2004)의

연구에서는 “관계유지”, “연결확장”, “관계형

성”, “정보성”, “오락”, “토론”, “연락”, “쇼핑”,

“게임”, “이미지 관리”로 구분하였다. 국내연

구에서도 윤승욱(2011)의 연구에서는 “정보추

구”, “사회적 영향”, “습관적 오락”, “인적 네

트워크” 로 구분하는 등, 먹방시청의 주요 동

기인 대리만족과 심신의 안전추구를 SNS 이

용동기에서 측정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먹방

시청동기와 동일한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찾기 어려워, 최대한 많은 시청동기가 겹치는

SNS 이용동기를 사용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

는 대리만족과 심신의 안정추구를 비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척도를 사용하여 먹방시청동

기의 수렴타당도를 보다 엄격하게 검증할 필

요가 있다.

변별타당도로 사용한 음식 갈망척도의 경

우 먹방 시청동기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긴

하였으나 상관계수가 모두 유의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

에 전반적으로 음식갈망 수준이 높아서 이러

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아니면 먹방을 시청

하는 사람들에게 먹방시청과 음식갈망은 차

별적인 개념이 아니라 유사한 속성을 공유하

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해외에서는 성적 동기(sexual

motivation)와 먹방시청의 관련성 또한 연구되

고 있지만(Kircaburun et al., 2021b) 국내 연구

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음식뿐만

아니라 젊고 성적으로 매력적인 스트리머에

게 호감을 가지고 먹방을 보는 사람이 존재

하고, 온라인 성적 자극의 경우 잠재적으로

중독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Hermand et

al., 2020), 후속연구에서 질적 자료 수집을 통

해 이와 관련된 문항을 추가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여섯째, 미디어 시청과 관련하여 상황이나

메시지와 같은 대상에 대해 개개인이 갖는

관심의 수준 혹은 개인적인 중요성의 수준인

관여도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

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미디어인 TV 시청은

의료서비스나 자동차 구매와 같이 상품 구매

전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 평가하여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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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는 고관여 상품에 비

하여 습관적으로 TV를 켜고 시청하게 되는

저관여 상품이므로, 구매 결정을 잘못 내리

더라도 지각된 위험이 거의 없고 구매 제품

과 자아 개념 사이의 관계가 매우 희박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Mittal, 1989). 그러나 드라

마 시청동기가 유사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

는 영향(Rubin & Perse, 1987)이나 홈쇼핑 시

청동기가 시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수영,

2004), TV 음식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동기가

시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신

명은, 2019)에서 고관여 집단은 동기와 시청

만족도, 행동의도와 관련된 경로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는 먹방 시청에 대한 관여 수준을 파악하고,

고관여 집단과 저관여 집단에서 차이가 발생

하는 시청동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고려해볼 사항은 특정 요인을

구성하는 각 측정문항의 구체성-추상성 수준

이 일치하였는지의 여부이다. 특정 요인의 한

문항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데 반해 다른 문

항들이 매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에서

진술된다면 요인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 실제

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먹방시청동기척도에

포함된 ‘오락추구’ 하위요인의 경우, ‘7. 재미

있는 영상이 많아서 / 8. 지루한 시간을 해소

해 주기 때문에 / 9. 흥미있는 볼거리를 제공

해 주기 때문에’와 같은 측정문항이 ‘11. 즐겁

게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11번 문항이 다른 문항에 비해

보다 추상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오락추구 하위요인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11번 문항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구

체적인 문항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는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이론

의 문항분석, 수렴타당도를 통해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개발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회피 동기라는 심리적 특성을 추가하여 먹방

과 관련된 심리적 동기적 속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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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ukbang Watching Motives Scale

Jong Chan Lee Hyae-Young Yoon

Department of Psychology, 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erify a scale that reflects the mukbang watching motives

for mukbang viewers. Through a literature survey, 146 common keywords and six types of common

motives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food-related content viewing motivation scale. Around 38

preliminary questions were constructed by evaluating their understanding, importance, and suitability

through second content validity verifications. Content validity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 results of the on-line questionnaire survey. Participants were 462 individuals with

experience in watching mukbang. A total of 24 questions and the following six sub-factors were derived:

“The pursuit of mental and physical stability,” “The pursuit of entertainment,” “The pursuit of social

relations,” “The pursuit of information,” “The pursuit of vicarious satisfaction (identification),” and “The

pursuit of avoidance and killing time.” Individual fit of each item and appropriateness of the response

category were examined through the Rasch model of the question response theory, and it was found that

all items met the fitness criteria. Furthermore, the 5-point Likert scale was confirmed to be appropriate.

To verify whether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were vali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on 424 people with experience in watching mukbang, and the six factor structures were found

to be appropriate. Determining the convergence validity and discrimination validity of the mukbang

viewing motivation scale using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a high correlation with each sub-scale of the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usage motivation and a low correlation with the food craving scale.

Finally,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task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Key words : mukbang, watching motives, scale development, item response theory, Ras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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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문항

최종

문항
문항 내용 왜도 첨도 M(SD) Max Min

삭제

여부

1 1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먹방을 시청한다. 0.50 -0.73 3.80(0.45) 4.00 3.00

2 2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먹방을 시청한다. 0.37 -0.80 3.60(0.55) 4.00 3.00

3 3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먹방을 시청한다. 0.21 -0.97 3.40(0.55) 4.00 3.00

4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먹방을 시청

한다.
-0.17 -0.77 3.80(0.45) 4.00 3.00 삭제

5 4
불면증 해소나 숙면을 위해서 먹방을 시

청한다.
0.39 -0.91 2.20(0.84) 3.00 1.00

6 기분 좋은 휴식을 위해서 먹방을 시청한다. -0.53 -0.27 3.40(0.84) 4.00 2.00 삭제

7 5 재미있는 영상이 많아서 먹방을 시청한다. -0.58 0.15 3.60(0.55) 4.00 3.00

8 6
지루한 시간을 해소해주기 때문에 먹방을

시청한다.
-0.62 0.19 3.60(0.89) 4.00 2.00

9
스트레스 받을 때 기분전환을 위해서 먹

방을 시청한다.
-0.27 -0.80 3.00(0.71) 4.00 2.00 삭제

10 7
흥미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먹

방을 시청한다.
-0.56 -0.04 3.60(0.89) 4.00 2.00

11 8
즐겁게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먹방을 시

청한다.
-0.48 -0.07 3.80(0.45) 4.00 3.00

12 9
시청하는 동안 영상 스트리머와 교류하고

싶어 먹방을 시청한다.
0.37 -0.86 2.80(1.22) 4.00 1.00

13 10
시청하는 동안 다른 시청자와 교류하고

싶어 먹방을 시청한다.
0.41 -0.94 3.00(1.22) 4.00 1.00

14 11
댓글을 통해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

과 연결감을 느끼고 싶어 시청한다.
0.36 -0.90 3.40(1.34) 4.00 1.00

15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먹방을 시청한다. 0.62 -0.61 2.80(1.14) 4.00 1.00 삭제

16 12
다른 사람과 대화거리를 만들어 주기 때

문에 먹방을 시청한다.
0.22 -0.89 3.00(1.10) 4.00 1.00

17
대화 상대나 함께 있을 상대가 없어서 먹

방을 시청한다.
0.34 -0.85 3.00(1.22) 4.00 1.00 삭제

18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많아 먹방을 시청한다.
-0.51 -0.37 3.40(1.30) 4.00 1.00 삭제

19 13
쉽게 요리하는 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먹

방을 시청한다.
-0.32 -0.57 3.20(1.22) 4.00 1.00

20 14
맛있는 식당을 알아보기 위해 먹방을 시

청한다.
-0.27 -0.63 3.20(1.30) 4.00 1.00

<부록 1> 수집한 자료의 왜도와 첨도, 2차 내적 타당도 점수 (N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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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문항

최종

문항
문항 내용 왜도 첨도 M(SD) Max Min

삭제

여부

21
음식의 유래나 문화를 더 알고 싶어서 먹

방을 시청한다.
0.10 -0.85 3.00(1.10) 4.00 1.00 삭제

22
새로운 음식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먹

방을 시청한다.
-0.53 -0.34 3.20(1.30) 4.00 1.00 삭제

23
다른 사람의 생활을 알고 싶어서 먹방을

시청한다.
0.10 -0.86 2.40(0.84) 3.00 1.00 삭제

24 15
새로운 요리 재료나 조리 기구에 대한 정

보를 얻을 수 있어서 먹방을 시청한다.
-0.15 -0.91 3.20(1.22) 4.00 1.00

25 16
새로운 조리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먹방

을 시청한다.
-0.25 -0.75 2.80(1.10) 4.00 1.00

26
내가 음식을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서 먹방을 시청한다.
-0.20 -0.73 3.80(0.45) 4.00 3.00 삭제

27
먹는 장면을 보면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먹방을 시청한다.
-0.38 -0.67 3.60(0.45) 4.00 3.00 삭제

28
내가 해보지 못했던 일을 경험 할 수 있

기 때문에 먹방을 시청한다.
-0.36 -0.64 3.60(0.55) 4.00 3.00 삭제

29 17
식욕은 있는데 밥하기 귀찮을 때 먹방을

시청한다.
0.33 -0.85 2.60(0.55) 3.00 2.00

30 18
음식은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을 때 먹

방을 시청한다.
0.11 -1.04 3.40(0.89) 4.00 2.00

31 19 집밥이 그리울 때 먹방을 시청한다. 0.16 -0.99 3.20(0.71) 4.00 2.00

32 20
다이어트 중이라 음식을 자제해야 할 때

먹방을 시청한다.
0.18 -1.09 3.60(0.89) 4.00 2.00

33 21
학교나 직장, 그 밖에 다른 일들을 잊을

수 있게 해줘서 먹방을 시청한다.
-0.02 -0.98 3.80(0.45) 4.00 3.00

34

가족, 친구(동료), 상사 등 다른 사람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줘서 먹방을 시청

한다.

0.19 -1.01 3.60(0.89) 4.00 2.00 삭제

35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먹방

을 시청한다.
-0.59 -0.12 3.40(0.55) 4.00 3.00 삭제

36 22 덜 외롭게 해주므로 먹방을 시청한다. 0.12 -0.86 2.60(1.00) 4.00 2.00

37 23 먹방 시청은 나에게 일종의 일상탈출이다. 0.08 -0.90 3.40(0.55) 4.00 3.00

38 24
기분이 안 좋을 때 먹방을 시청하면 기분

이 좋아진다.
-0.21 -0.83 2.60(0.84) 4.00 2.00

<부록 1> 수집한 자료의 왜도와 첨도, 2차 내적 타당도 점수 (N = 42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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